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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남녀차이]
▷ 남자는 여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옷을 입고 여자

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옷을 입는다.

▷ 남자가 많은 곳에서는 여자는 여왕이 되고 여자

가 많은 곳에서는 남자는 왕따가 된다.

▷ 남자는 대부분 자기가 여자친구에게 잘해 준다

고 생각하고 여자는 대부분 자기가 그 남자의 유일한 

여자인 줄 안다.

▷ 남자는 여자에게 자신이 첫 남자이기를 바란다. 

여자는 남자에게 자신이 마지막 여자이기를 바란다.

▷ 남자는 여자를 체험(?)해야지만 안다고 한다. 여

자는 남자를 느낌만으로도 알 수 있다고 한다.

▷ 남자는 성격으로 외모를 커버하려 한다. 여자는 

외모로 성격을 커버하려 한다.

▷ 남자는 영화배우 같은 여자와 사랑하길 꿈꾼다. 

여자는 영화 같은 사랑을 꿈꾼다.

[노인의 소원]
고령의 맥스 할아버지가 의사를 찾아가서 전신이 쑤

시고 아프다고 하소연했다. 

의사는 철저하게 검진하고 나서 아무 이상이 없다

고 했다.

“노인장, 85세의 고령치고는 건강 상태가 아주 좋은 

편입니다. 다만 제가 마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노

인장을 더 젊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.”

의사의 말에 노인이 대꾸했다.

“내가 언제 젊게 해 달랬어요. 그저 나이를 더 먹을 

수 있게만 해줘요.”

유머

[남편의 위로]
아내가 화장을 하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.

남편이 깜짝 놀라서 물었다. 

“아니, 갑자기 왜 우는 거야?” 

아주머니가 서럽게 말했다. 

“내 얼굴이 쭈글쭈글해져서 서러워요. 이렇게 늙어

가다니 정말 슬퍼요.”

남편이 말했다. 

“당신은 거울 볼 때만 슬프지만…… 나도 견디고 있

으니 그만 눈물을 그쳐!”

[술 안 취한 남자]
매일 만취가 되어 집에 오는 남자가 있었다. 하루는 

새벽에 집에 들어오다가 계단에 굴러 얼굴에 여기저

기 상처가 났다. 

아무리 취했어도 치료는 해야겠다고 생각한 남자는 

욕실에 가서 소독을 하고 반창고를 붙였다. 

다음날 남편을 본 부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

했다.

“또 술 마셨네. 내가 못 살아, 정말!” 

남편이 아무일 없었다는 듯 말했다. 

“나 어제는 안 취했어! 멀쩡했다고!”

그러자 부인은 목소리를 높여 앙칼지게 말했다.

“안 취하고 멀쩡한 사람이 욕실 거울에 반창고를 덕

지덕지 붙여 놔요?”

[아기 낙타의 궁금]
아기 낙타가 엄마에게 물었다.

“엄마, 난 왜 발이 이렇게나 커?”

“그건 있지, 우리가 사막을 걸어갈 때 보드라운 모래 

속에 발이 빠지지 말라고 그런 거야.” 

“엄마, 속눈썹이 이렇게 긴 건 무엇 때문이야?”

“사막을 걸어갈 때 모래가 눈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

런 거란다.”

아기 낙타가 고개를 갸웃하며 알 수 없다는 듯이 독

백했다.

‘모래 속으로 빠지지 말라고 발이 크고 모래가 눈에 

들어가지 말라고 속눈썹이 길다는 말이지……? 그런

데 어째서 우리는 이렇게 동물원에 있는 거야?’

[김정은과 트럼프]
북한의 김정은이 담화를 발표했다.

“앞으로 10년 내에 태양에 인간을 보낼 것이다.”

기자가 궁금해 물었다.

“태양은 너무 뜨거워 인간이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. 

도대체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?”

그러자 김정은이 웃으면서 말했다.

“그거야 쉽지요. 밤에 보내면 됩니다.”

그러자 트럼프가 이 담화문을 보고 비웃으며 SNS

에 글을 올렸다.

“바보! 멍청이! 밤에는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보낸

다는 거야?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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